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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風에 관한 문헌적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車雄碩, 金南-

I . 縮論

中風이란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어 본다면, 

“風”에 ”맞아서(的中)” 쓰러진 것을 말한다. 즉 갑 

자기 쓰러져서 봄의 반쪽 혹은 사지를 못 쓰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말을 옷하는 등의 마비 

성 질환을 의마한다- 中風의 개냄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해 왔지만, 서양의학에서 정의하 

고 있는 腦쭈中(CVA)의 중상을 공통적으로 언급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정의되 

고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풍은 현재 한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암 다 

음으로 두 번째를 차지할만큼 한국인의 주요 질환 

이 되 었다 노인인구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둥으로 인해 중풍은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이다. 그러으로 이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 연구는 중풍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목적으 

로 한의학에서 정의된 중풍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내용들을 정려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n에서 중 

II . 中國 古代文劇에서의 中
風에 대한 認識

1. 『黃帝內經』 성럽이전의 

風에 대한 인식 

고대인들은 풍의 개냄에 대해서 단순한 공기 

의 움직임이 아닌 기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 

마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풍은 만물을 자양하 

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데 자연계의 변화과 

정은 이러한 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래서 방위와 계절의 변화를 모두 

이 風이라는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ll 

이러한 풍에 대한 광범위한 개냄은 고대 의학 

이혼이 형성될 당시 그대로 한의학에 투영되어 

『黃帝內經」 의 여러곳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있다 

국고대운헌에서의 중풍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2. 漢代의 中風의 病因과 在
m에서 한국운헌에서의 중풍에 대한 인식을 고창 

하였다 
1) 백상룡, 풍의 본질과 의화에서의 운용에 대한 고찰, p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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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에 대한 認、識

2.1. 『黃帝內經』 에서의 風개념과 中風의 

原因

고대에 풍의 의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黃帝內經」 의 전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풍은 외부 육음의 사기중의 하나로서의 협소 

한 의미에서 절명의 대명사로 사용되기 까지 의 

학에서도 매우 광범위한 응용범위를 갖고 있다 

2.1.1. 方位로서의 風

내경에서는 방위로서의 풍의 개념을 의학에 

응용하는 만연을 볼 수 있다. 

『靈樞」 · 「九宮八風篇」 에서는 八方을 명 칭 

하는데 풍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i옮南子」 , 『呂民春秋」 등에서도 보이는 것으 

로 비록 맹영하는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풍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靈樞」 「九宮

八風」 에서는 방위를 명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것의 유기적 인 작용을 인체 장부의 손상과 연 

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풍이 인체를 손상 

시키는 기전을 ‘其虛之向來’로 인식하고 있다 

天A相應 관쟁에서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 

든 공간적인 요소를 八方이라고 한 것이라연 八

風은 그 공간적 인 요소가 인체에 풍의 작용을 통 

해 영향을 마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는 그 작 

용에 순응하며 생맹활동을 영위해야 하는데, 만 

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계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없게 된다 『내경」 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虛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五藏六府의 체계로 연결시키는 세밀한 의학 

적 운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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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질병발생의 시작으로서의 風

내경에서는 천안상응의 관점에서 정기의 성쇠 

에 따라 절명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즉 질병은 내부정기의 순환이 외부 사시의 기운 

에 맞지 않아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조화의 상태를 虛로 인식하고 있다. 인체의 내 

부에 허한 틈이 생기연 그 빈틈으로는 반드시 외 

부의 기운에 의하여 대체된다 내경에서는 그 기 

운을 풍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풍론에서는 그러 

한 풍이 인체에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며 성지 

어 오장육부에까지 영향을 마친다고 하였다‘ 풍 

이라는 외부사기가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한 것 

은 고대 風이라는 글자를 현대의 氣라는 개념과 

통용해서 인식하고 있는 영향이 의학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2.1.3. 風뻐의 독특한 病理機轉

질병 딸생의 대체는 모든 것 이 風의 작용으로 

부터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나 좀더 세밀한 부분으 

로 들어가연 풍이라는 외부사기는 나름대로 독특 

한 명리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靈樞」 의 「五

變」 과 「壽天剛柔」 와 『素問」 의 「平A氣象

論」 에서는 다음과 같이 풍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靈樞」 • 「壽天剛柔」 에서는 인체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고 그 내외를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 

내부에 음양이 있으며 외부에도 음양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풍병은 내외의 양부위 

에 뱅이 든 것을 말하는데, 인체의 양부위는 오 

장육부중에서 육부를 근골피부중에서는 피부를 

양부위로 보고 있다.2l 

2) 靈樞 • 옳天剛柔 “---內合於五$$六뼈, 外合於節骨皮鷹,
是故內有陰陽, 外亦有陰陽. tE內者, 五廳團陰, 六Mil똥 

陽. tE外者, 節骨$$陰, 皮廣흉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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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명이 딸생하게 되는 기전을 

문호에 침입하면 그 부위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 

그러한오장육부의 

풍사가 해당장부의 

특이하게 풍사의 

다 

그리고 오장의 풍의 중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 

모두 한출의 증상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풍사와 관련된 i'f出은 풍사가 인 

체의 외벽을 허무는 과쩡에서 치밀했던 피부조직 

이 열리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오장의 

풍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풍사의 독특한 뱅리작용 

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외부육음의 사 

기가 인체 표면의 장벽을 허운다는 풍의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 l모든 기관의 장벽을 허무는 사기’ 

라는데까지 개념이 한충 성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풍사는 어느 한 기관에 챔입하면 그 기관 

에 국한하여 풍의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것A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이띤에는 인체생리에 

관한 두가지의 전제를 바탕우로 하고 있는데 첫 

벤째로, 인체는 쩡체로서 하나의 통일체를 。1루 

고 있지만 세부적A로 기능과 구조에 따라 분화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벤째는 분화된 구조는 각 

각 독립체로서 나릅대로의 방어기전을 갖추고 있 

다는 것이다 

결흔적으로 風이라는 械念이 五藏六府에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풍의 개녕이 더 이상 외부 

육음과 관련된 풍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이렇게 외부로부터 인체에 챔입한 풍사는 안 

체의 체표기관에 해당하는 기육의 긴장을 제거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呂R春秋」

「達醫篇」 에서는 피부는 치밀해야하고 근골은 

견고해 야 쩡상이 라고 한다 3) 『靈樞」 · 「五變

篇」 의 설명은 여씨춘추에 나오는 생리기능에 반 

하는 현상으로 인체의 외부의 기능이 깨졌음을 

말한다 그리고 생기통천론에서는 풍에 상하면 

사기가 유연하여 洞뼈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洞뺑은 여러 가지 증상을 상정할 수 있 

겠지만 내경의 여러편에 風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대부분 규出의 증상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치 

밀한 피부주리가 통설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규出이란 주리가 열리는 상황 

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素問」 · 「平A氣象論」 에서는 풍뱅 

맥상을 消狀으로 규정하고 있다. 『黃帝內

經」 의 여러면에서 慣服은 海服과 대비하여 다수 

『素問」 · 「服要精微論」 에서는 활 

맥의 상태를 陰氣가 유여한 것이며 그 증상은 多

i'f하며 옴。l 차다고 하였다.4) 

의 

출현하는데 

2. 1‘5‘ 偏拍, 偏麻揮 등 뇌혈관질환과 연 

관된 內經의 기록 

하는 것이다 

2. 1.4. 五藏六府와 관련한 風

『靈樞』 . 「壽天剛柔」 에서는 안체에는 

외부가 있고 내부에는 음양의 구별이 있는데 

은 오장에 해당하고 양은 육부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고 풍이라는 사기는 양의 부위인 육부에만 

침입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素問」 • 「風論」

에서는 오장에 각각 풍의 개념을 붙여 요장풍을 

설명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위, 머리, 뇌등의 

부위에까지 풍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부l
 

。

-
n

J껴
 

현대 중풍이라고 하면 졸중풍 즉 뇌혈관의 경 

색이나 출혈로 인하여 편신불수를 주증상£로 하 

는 질환을 의미한다 넓게 본다면 뇌혈관에 이상 

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편신의 이상을 수반하는 

3) 呂民春秋 • 達흉 까A 三百六十節 九혔五藏六府 ~ll庸欲

氣比也 血예~~其通1:B 節骨欲其固也 .. .' 
4) 素問 • 服要精微論 " ... 溫者陽氣有餘也 隔者陰氣有餘也

陽氣有餘 뚫身熱5Eff 陰氣有餘 뚫多ff身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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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즉 『黃帝內經」 에서의 풍의 의미 

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반신불수 같은 중상 

은 그들중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한편 『素

問」 • 「生氣通天論」 에서는 반신불수 같은 현대 

적의마의 중풍중상의 원언을 오히려 陽氣의 작용 

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경에서 이러한 증상과 유사한 기록들이 보 

인다 素問 本病論에서는 천지운기의 부조화로 

인하여 질병이 집단적~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 

고 있다 천지운기의 부조화로 인해 온역이 창궐 

하며 목구멍 이 마르고 사지 가 부어오르며 아프 

다 이것이 오래되어 울하게 되면 졸중과 편비와 

수속불안의 병을 앓게 된다 靈樞 刺節률tB篇에 

서는 편신에 나타나는 펀고, 편통중상의 원인을 

단지 허사가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사에 

개념은 광뱀위하기 때문에 이 허사를 풍사와도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편고, 편통의 증상의 원 

인을 풍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리고, 靈樞 九宮八風에서는 풍사에 대한 개념을 

육기로 나뉘기 전, 일반적인 氣의 의미에 가까운 

것£로 보고 있다. 즉 天A相應 관점에서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적인 요소를 八方이라고 

한 것이라면 八風은 그 공간적인 요소가 인체에 

풍의 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素問

生氣通天論에서는 편저, 편고의 증상을 양기의 

폭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2 ‘ 傷寒論에 나타난 중풍에 대한 기록 

『傷寒論」 에서는 태양뱅을 설명한 조문중에 

중풍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보인다. 중풍에 

대해서는 ‘太陽病 發熱 i'f出 惡風 服緣者 名馬中

風’라고 쟁의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表虛한 상 

태를 의미한다. 즉 태양뱅이 전변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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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독특한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체적A로 『黃帝內經」 의 중풍에 대한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한펀 U"f흉寒論」 의 중풍개 

념과 현대적 의미의 중풍과는 연관성 이 없는 것 

£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少陽中風5). 陽明中風6). 歸A中風7).

少陰中風8). 廠陰中風9), 太陰中風10) 둥 상한론 

에서는 태양병의 중풍과 다른 기전을 나타내는 

중풍중상들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것플도 태 

양중풍이 외감사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듯이 사기가 전변하는 과 

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현상을 중풍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태양명 

에서 중풍을 정의한 뱅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으며, 내갱의 중풍개념과 유사하다 

한편 ‘中風’이라는 용어외에 風에 대한 기록은 

몇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l공기의 

유옹’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惡風’이라는 용례에서 

보인다 II) 그리고 분명한 질병원언을 지칭하는 

것A로 풍에 대한 기록이 있다12)_ 또한 風病을 

히 'l/2‘少陽中風 兩耳無所聞 §1$ R예中滿而煩者 不可a±下

a±下則像而驚.
6) 198. 陽閒中風 口줌 뼈乾 題滿微뼈 發熱惡寒 Mi浮而緊 若

下Z 則題滿 小便亂ili.

199. 陽明病 若能食 名中風 不能食 名中寒.

241. 陽明中風 ~ME뿜大 而短뚫 g흥都滿 關下及1G、痛 久按

z 붉不通 最乾 不得ff 團~ -身及面目폼黃 /J\便難 有

觀熱 時時魔 耳前後睡 행j之少差 外不解 病過十日 股**

*￥者 與시\뽕胡꿇 服但뿜 無餘證者 與麻黃覆 若不!l( 8흉 

滿加爛者不염, 

7) 151. 辯人中風 發熱惡寒 經水適來 得Z 七/\B 熱많 而服

週身lii1 R힘圖下滿 如結뼈狀 調語者 此댐熱入血室ili 當뼈j 

期門 뼈其實而浪z. 
8) 297. 少陰中團 服陽微陰뿜者 뚫欲愈, 

9) 334‘ 爾陰中風 Ii微i"f i欲愈 不뿜 鳳未愈.
1이 281. 太陰中風 四散煩훔 陽微陰避而長者 없欲愈, 
II) 13. 太陽中園 陽뿜而陰弱 陽뿜者 熱엽發 陰弱者 ff엽出 

iH몽惡寒 iih'lfr惡風 웠웠發熱 윷嗚乾~者 桂技傷 主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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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고 있는 환자를 지청하기도 한다.13) 

2.3. 金置要略에 나타난 中風原因

r金置要略」 4권 中風歷節篇에 ‘夫風‘之寫病 當

病半身不逢 或但賢不隨者 此짧輝 ~lk微而數 中風

使然’ 이라고 하여 풍사가 작용하면 반신불수 같 

은 뇌혈관질환이 말현됨을 설명하였다 반신불수 

의 원인을 中風, 즉 風의 原因이라고 보는 것은 

문헌장 『金置要略」 부터 이 다. 이것은 『傷寒

論」 의 中風에 관한 개념과 전연 다흔 것으로 

中風에 관한문헌적 연구 

증상으로는 반신볼수 같은 뇌혈관질환과 隱찢樓 

律 등 피부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服이 浮緊한 

것은 半身不途로 진행하며 服이 繹한 것은 피부 

질환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3. 漢代以後 隨庸代까지의 中

風의 病因과 徒狀에 대한 認

識

『金置要略」 이 때景의 저솔인지를 의심케하는 3 .1 ‘ 『中藏經』 에 나타난 中風의 病因과 
대목이다 『傷寒論」 에서는 陽寒表實과 中風表

虛를 구별하여 r黃帝內經」 에서의 말하는 ‘체표 

의 방어기전이 허물어진 상태’를 중풍이라고 하여 

發1f을 주증상으로 하는 것을 중풍이라고 설명하 

고 있고, r傷寒論」 에서도 그와 유사한 논리로 

중풍의 개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金置要

略」 에서는 『黃帝內經」 , r傷寒論」 과 전연다른 

입장에서 中風을 이해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寒과 虛가 相雜하 

여 ~B氣가 피부로 침임하면 이것이 經, 絡, 府,

藏으로 깊어지면서 반신붕수 갤은 증상을 나타낸 

다고 보았다. 또한 중풍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12) 182. 傷寒 J\九日 風爾相傳 身G:f.흥煩 不能딩轉뼈j 不대g 

不獨 Mi뿜虛而溫者 桂校附子뚫 主之 홈其A 大便훌更 

/j\便自껴j者 去桂:f!1Ja白 ilt뚫 主之.

2'!1.퓨出 讀語者 以有陳똥 在멸中 此鳥園,也 須下之 過앓 

乃可下之 下之若早 語言必亂 以表虛훌훌故也 下Z則愈

宜大承휠陽, 

141. 太陽病 gift뿜而動數 뿜則짧風 數J'llj용熱 動則옳痛 數

則鳳虛 ml痛發熱 微짧ff出 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

之 動數變遇 Bl.i內把痛 몹中空虛 客휠動圖 短윌&훌煩 ILJ、

中뺏農 陽휠內뼈 心下因훌更 則鳥結뼈 大뼈뼈뚫 主之

홈不結뼈 但頭ff버 餘無ff 홈j願而環 小便不껴j 身必發黃

t섭. 

13) 11. 風家表解 而不了了者 十二B愈.

f훈狀 

『中藏經」 은 화타의 저착이라고 되어있지만, 

대체로 남북조시대에 지어진 것을 화타의 이름을 

가탁한 것A로 알려져 있다 r中藏經」 에서 중 

풍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총 49편중에서 

17"연 中風춰五生死論과 39편 論治中風偏站之法

이다 171견에서는 五藏中風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39떤에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中藏經」 에서는 偏拍와 中風에 

관한 구체적인 논술은 없다. 단지 ‘中風偏拍’라하 

여 偏拍의 증상이 中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었다 

3.2. 『蘇民諸病源候論』 에 나타난 中風

의 病因과在狀 

『蘇ff;;諸病源候論」 은 병명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하기 시착한 최초의 의서로소 풍이 원인 

이 되어 생기는 절병에 대하여 1권 風‘病諸候 上

下篇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편에서 다루고 

있는 풍병은 매우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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篇의 머리에서 중풍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데 “中風者 風氣之中A也 風옮四時之氣i分布八方 

主長養萬物 從其劉來者 A中少死病 不從獅來者

A中多死病--”이 라하여 『素問」 · 「九宮八風」

의 논리로 풍사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로는 『黃帝內經」 과 『傷寒論」 에서 처 

럼 正氣가 허약하여 풍사의 침입을 받는다는 논 

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 책에서는 풍사가 질 

병을 일A키는 기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인체가 허해진 틈을 타서 풍사가 챔입하게 되면, 

인체의 혈기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며, 혈기 

의 순환이 잘 안되는 곳에 풍사가 작용하여 증상 

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즉 『蘇B:;諸病源候

論」 에서는 풍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고 뇌혈관질환인 반신불 

수, 구안와사 등도 그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蘇民諸病源候論」 에서 말하는 중풍 

개념은 『金置要略」 이나 『中藏經」 에서처럼 풍 

사가 작용하면 바로 반신불수가 된다는 논리와는 

구별된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中風諸候 上篇 風偏站候

조문에서 ‘由愁思所致’라 하여 정신적인 작용으로 

편고마ll] 등의 증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언급 

이 있다 편고마비의 원인을 정신적인 것으로 정 

의한 것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뇌헬관 

질환 설명하연서 牌몹의 작용을 중시하는 것도 

특이하다‘ 

3.3 ‘ 『備急、千金要方』 에 나타난 中風의 

病因과 ;!1E狀

25권 治諸風方篇에서 풍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論雜風狀이라고 하여 이전까 

지의 풍병에 대한 논술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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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中風四大證에 대한 체계적인 언급 

이 등장한다. 중풍사대중은 이마 蘇B:;諸病源候論

에서도 보이지만 4개의 증상을 하나로 묶어 사대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千金要方」 이 처음이다 

3.4. 『外臺秘要」 에 나타난 中風의 病因과 

在狀

『外臺秘要」 의 풍에 관한 논술은 『蘇B:;諸病

源候論」 과 『千金要方」 과 유사하다- 단 내용이 

번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앞에 풍명에 관해 간단 

한 총론을 기술하고 있고 뒤에 임상특정별로 처 

방을 모A고 있는데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것요로 

는 風身體手足不隨方, 風半身不逢方, 風不得語

方, 風排方 등이다 각 항목별로 서너개의 처방들 

이 있다 특히 風身體手足不隨方에서는 풍사의 

챔업보다는 llj 위가 사지를 영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4. 宋代의 中風의 病因과 在

狀에 대한認識 

4.1. 『聖濟總錄』 에 나타난 中風의 病因

과 ;!1E狀

『聖濟總錄」 은 12세기 초 북송대에 국가에서 

주관하여 만들어진 방서이다‘ 이 책은 당시 학계 

와 민간인에 알려진 의론을과 치료법, 치료처방 

을 국가가 주도하여 수칩하여 정리한 의서이다. 

따라서 송대이전의 성과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 

된 의서라고 할 수 있다. 運氣, 敎例, 補遺, 治法

다음에 질환A로서는 처음£로 風에 대해 기술하 

고 있다 그 분량도 5권에서 18권까지 14권으로 

대만히 많은 분량의 기록이다 여기에서는 中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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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신불수에서 구안와사, 사지무력, 역절풍, 두 입장은 『黃帝內經」 이래로 견지되어온 딸풍의 

통, 정신질환, 피부병 등 『蘇,B;;諸病源候論」 에 

서 풍의 뱀주에 포함시킨 질병들을 모두 포괄하 

고 있으며 그 분류와 치료법은 더욱 많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송대이전까지의 中風에 관한 의학 

적인 생과를 종합해 놓은 것이다 iJ] 록 치료볍이 

나 처방은 송대이전의 성과를 기록해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中風의 병인벙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수 

당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대에 들어와서 크게 달라진 中風의 病因觀

은 우선 『內經」 이래로 견지되어온 구궁팔풍의 

입장이 점차 퇴색하여 가고 있다는 점과 多퓨을 

주증상으로 하는 五藏風이 중심 이던 中風의 논리 

구조가 뇌혈관질환중심으로 。l전하였다는 점이 

다‘ 이는 『黃帝內經」 의 시각을 크게 탈피하여 

가는 것으로 비록 대체는 『黃帝內經」 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임상에 있어서 

는 질환의 명인벙기를 좀더 현실적인 것으로 설 

명하고자 하였다 

『聖濟總錄」 은 풍에 관해서 『靈樞」 • 「九

宮八風」 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풍은 만물 

을 자양하는 것으로 방위를 냐누어 배속하연 팔 

풍이 되는데 팔풍의 방향에 잘 맞추어 생활하면 

IE。l 되 어 만물을 자양하지만 만약 그 방향에 거 

스르연 쩌가 되어 질뱅이 생긴다 이렇게 생긴 

풍사는 얄게 침뱀하면 피부에 들고 깊게 침입하 

면 골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질뱅이 발병하는 

것은 창졸지간이다. 그리고 뱅이 드는 기미는 매 

우 세밀하여 일반사람들은 미리 헤아리지 못하고 

뱅이 나타남에 미쳐서는 。}는 사람이라도 그 예 

후를 짐작할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옛 성인은 

虛풍B敏風 避之有時라하여 경계하였다 風이라는 

것은 百病의 始初이며 百病의 長이고 善行數變한 

다 14) 이와같이 中風總論에 보이는 中風원인에 

입장에서 크게 탈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各論

에서 中風處方인 靈寶판의 주치를 설명하연서 中

風증상이 을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연 이마 中風에 관한 

입장이 八風의 개녕과는 동떨어진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서의 특정은 중풍이 뇌혈관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된 것이다. 본서의 여러 곳에서 中

1힘을 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설맹하고 있는 부분 

이 많다 이전까지의 의서들을 보연 중풍과 뇌혈 

관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金置要略」 을 제외 

하고는 없었다‘ 그러나 송대에 이르러 중풍과 뇌 

혈관질환과는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4.2. 『普濟本事方』 에 나타난 中風의 病

因과 ~狀

『普濟本事方」 은 12세기 중엽 許꿨微가 지은 

것이다 이 의서는 처방위주의 의서이으로 풍이 

나 중풍에 관한 체계적인 논술은 없다 그러나 

처방을 설명하연서 간흑 중풍이라는 용어와 뇌혈 

관질환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보인다‘ 『普濟本事

方」 의 1권 첫 항목은 ‘中風府觸節骨諸風’이 다­

즉 중풍이라는 병인과 간담이라는 장부를 연계시 

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뒤에 풍과 간담, 근 

골과 관련있는 처방을을 기술하고 있다. 본서의 

中風에 관한 기록은 『聖濟總錄」 에서 보이는 입 

14) 「聖협總錄」 卷第五, 諸風門, 諸風,總論 “ 論日 易日燒

萬物者 莫똥乎風 夫以吹嗤鼓舞 … 成物之功 --- 然而分
四時 fill\風 “’ 適應其時則鳥正 蘭簡其方則鳥쩌3 .,. 感
之演者 留子에u흉 感之深者達子骨體 而況용.$煩刻之間 

靈愚之機 藏子細微 非常A所據見 及其著~ 雖智者不能

善其後 是以上古聖人之敎下 皆謂之虛쩌5關風 짧之有時 

“’ 風者百病之始 風者百病之長 園,者善行而數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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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 

송대에 와서 中風은 뇌혈관질환과 직정적인 연관 

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러한 논의를 바탕 

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은 

風쩌를 받는 것은 府經의 기가 허하기 때문이라 

고 장부와 외부사기를 연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것도 中風病機가 진보한 것이다 15) 

4.3 ‘ 『濟生方』 에 나타난 中風의 病因과 

在狀

이 책은 1253년에 嚴用和가 지은 것으로 79 

개의 질환을 다루고 있다. 『濟生方」 에서는 中

風에 관해 中風大法이라는 偏抽 風輝 風짧 風排

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이 밖에 五藏風을 부수 

적A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黃帝內經」 이래로 

견지되어온 원기가 충실하면 영위가 화하고 이에 

따라 주리가 치밀하여져서 사기가 침뱀할 수 없 

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주리가 열리게 되면 풍사가 침업하 

여 中風의 증상이 말현할 수 있는데 中風의 증상 

의 첫 번째로 半身不送를 언급하고 있다 『濟生

方」 의 특정은 주리가 열려 풍사가 침업하는 경 

로를 內와 外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즉 七情의 작용과 軟食傷 勞健傷으로 인한 것을 

內的인 原因因子로 그리고 外感六찮에 의한 것을 

외적 인 인자로 구분하여 中風의 病因病機를 논하 

고있다 

5. 金元代의 中風의 病因과 

在狀에 대한認識 

15) 治따經因虛內收風% • 륨珠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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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劉河間의 中風의 原因과在狀에 대한 

見解

劉河間은 12세기의 사람으로 금원사대가중의 

한사람이다‘ 火熱論을 주장하여 한의학의 아론분 

야에 탁월한 공헌을 미친 사람으로 『素問病機氣

宜保命集」 에서는 中風에 관한 그의 醫論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전대에 비해 좀더 치밀해진 中風

의 病因觀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 그는 中風이 본래 熱에서부터 생겼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하여 

『黃帝內經」 과 『陽寒論」 王淑和의 『HU쪼」 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中風의 病因病機 및 치법의 

초점은 養血해야한다고 하였다. 둘째, 그는 中風

의 원인을 외적인 것에 치중하던 이전의 의학이 

론에서 탈피하여 내적 인 것A로 전환하였다 셋 

째, 그는 中風A로 暴死하는 病理를 火性이 흉速 

하여 생긴 것이라고 만정하고, 原因因子로 衣服

과 餘食 動作이 얀정되지 못하였거나, 정신의 작 

용이 마땅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 

에서 그가 外感뻐氣를 주요하게 삼지 않는 것은 

전대의 의서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그는 中風을 분류하는데 『金

置要略」 의 中藏, 中服의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中冊는 비교적 치료하기 쉬운 증상, 中鐵

은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難經」 의 설을 인용하 

고 있다 그리고 中服와 中藏에 대한 증상강별과 

치료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劉河

間은 中風의 임상에 있어서 六經의 증후를 자세 

히 살띨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 中風의 각 

증상에 대한 병기를 설명하면서 7℃害承밟IJ理論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화열에 대한 병인병기를 주 

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劉完素의 의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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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이다. 즉 그는 모든 병의 뱅리를 화열에 의 見解

한 작용£로 설명하고 있다. 中風病機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질적£ 

로 BEA 。l 中風‘。l 많은 。l유를 血氣의 허실로 설 

명하고 있다. 

5.2. 張從政의 中風의 原因과 徒狀에 대한 

見解

張從政은 tfP±下 三法을 주창한 醫家로서 金

元四大家의 한샤랑。l 다 劉河間의 영향을 받았지 

만, 유하깐과는 다른 의론을 전개하여 세인의 주 

목을 받았다. 그는 그의 저서 rfi需門事親」 에서 

中風의 원인과 중상치법에 대하여 자신의 의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口眼뼈힘에 대한 논술이 상세 

하다 그는 구얀와사는 오장에 소속되어 있는 嚴

의 질병。1 아니라 嚴의 주위를 순행하는 ,짧양의 

절뱅이므로 。1에 주안점을 두어 치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 口眼뼈힘의 病因病機를 설 

명하연서 口眼마騎파 口眼이 七鏡에 해당한다고 

해서 五藏의 질뱅이라고 보는 。l 전의 시각을 ll] 

판하고, 『靈樞」 의 운장을 근거로 들어 옛 성인 

들은 절대로 口眼뼈힘흘 오장의 질병으로 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라고, 장종정은 구안 

와사의 병라를 설영하면서 얼굴에 있는 七嚴 中

에 유독 口眼만이 미돼料의 병。l 드는 。l유를 周易

환象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목에 해당하 

는 願합와 觀환가 뿔숲}와 震축}를 포함하고 있기 

때운에 향상 웅칙이게 되어 풍이 생길 수밖에 없 

음을 주장하고 있다 주역패를 이용하여 질병의 

병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특이하다. 

5.3. 李果의 中風의 病因과 在狀에 대한 

李果는 금원사대가의 한사람£로 牌몹를 중요 

하게 여겼다. 그의 저서로는 r牌몹論」 • r內外

優辦感論」 , r蘭室秘藏」 둥이 었다. 후에 그의 

의서를 모아 r東캘十書」 롤 편찬하기도 하였 

다 李果의 中風에 대한 입장은 그의 대표적인 

의론인 元氣를 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그리고 中風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金置

要略」 의 中血眼, 中뼈. 中輪의 구분을 두었다 

그라고 증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증 

장군을 냐옐하는 방식。l 。}난 中血服의 중상을 

六經의 形證이 드러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l것은 劉完素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中冊

의 중상도 밖무로는 六經의 形證과 얀£로 大小

便이 막힌 것을 증상의 요점£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中鐵의 主要徒狀으로 歲멜홈冒만을 을고 

있다 

李果의 中風,에 대한 논술은 그려 많지 않아 구 

체적안 사항은 자세하게 얄 수 없지만, 대체적으 

로 劉完素의 中風에 대한 醫論을 中風의 증상을 

r金置要略」 의 형식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계송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거기에 李果는 

그의 醫論과 見解를 덧붙이고 있다. 후대 王屬는 

그의 저서 r醫經i뼈뼈集」 에서 李果의 中風에 관 

한 病因病機를 정려하면서 東혈은 기를 주로 하 

여 中風病機를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5.4. 朱升漢의 中風의 原因과 在狀에 대한 

見解

朱升漢의 저서인 『升漢,G·、法」 에서는 中風의 

중상각각에 대하여 자세한 病因病機와 治續法,

治癡處方 등을 나열하고 있다 우선 朱升짧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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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의 병인병기에 血虛와 殺을 제시하고 있다. 俊

。l 있는 경우는 우선 淡을 제거해야 하며 그 다 

음에는 반드시 養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 

고 본문에서 ~e.A과 擾A의 차이 中氣와 中風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6. 明代의 中風의 病因과 在

狀에 대한 認、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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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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觸
王屬는 字가 安道로 元末에서 明初에 활동한 

의가이다 『醫經湖뼈集」 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훌짧필湖i回集」 에서 中風의 개념이 

시대적£로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비 

교적 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는 금원대 삼가 즉 河間, 東뀔, }광演의 中風

에 대한 입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이들 삼가 

의 공통점은 모두 中風의 병 안을 인체의 내부에 

서 찾은더l 있지만 河間은 火를 중시하고, 東훨은 

氣플 중시하고, 升演는 i혈을 중시한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王屬는 송대이전의 의서에 나와있는 中風에 

대한 기록과 금원대의가들의 中風에 대한 업장을 

대비하여 진중풍과 유중풍으로 분리하였다 이러 

한 입장은 朱升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계는 

『升漢心法」 에서 서북과 동북방의 지방에 따라 

中風이 달리 생긴다고 하였는데 王屬는 그에 착 

안한 것무로 보인다 그가 정리한 훌中風은 外感

쩌氣에 의한 中風효狀이고, 類中風은 七情이나 

飯食등의 인체내부에서 생긴 中風이다 그래서 

단계가 말한 西北에는 中風이 있고 동남지방에는 

中風이 없다고 하였을 때의 동남지방에서 발생하 

는 中風효狀은 類中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 

북지방에서 발생하는 中風在狀이 오직 훌中風。l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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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博은 15 ∼ 16세기에 활동한 명대의 의가이 

다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금원대의가의 

의학사상을 종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저서인 『醫學IE傳」 에 나와 있는 中風에 관한 

견해도 비교적 전대 의가들의 설에 바탕하고 있 

다 『醫學IE傳」 의 中風에 관한 논술의 앞에 王

屬의 『醫經湖洞集」 의 금원시 대 삼가에 대한 王

屬의 업장과 률中風 類中風에 관한 논술을 싣고 

있는데, 盧據은 王屬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견해 

를 제시하고 있다. 즉 王屬가 금원대의가들의 中

風에 관하 논의를 유중풍의 병인병기로 삼고 송 

대까지의 中風에 관한 논의를 진중풍으로 삼아 

두 개의 항목요로 분류하는 것에 대하여 盧據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中風의 

병연병기를 설명하띤서 과연 진중풍과 유중풍의 

구별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의섬하고 있다 그리 

고 자신의 임상경험에 의하면 中風의 원인이 허 

와 실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 

려 風i혈짧火같은 實%에 허를 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 盧博은 中風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틀을 간명하게 나열하고 있다. 앞서 朱}광演 

의 中風명인관에서도 밝혔듯이 이 당시로 내려오 

면 쭈中, A事不省, 半身不途 같은 뇌혈관질환을 

중성으로 中風의 증후군들이 고정되 어 간다. 廣

博은 이러한 증상이 없으띤 오히려 中風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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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다. 

6.2. 李짧의 中風의 原因과 在狀에 대한 

見解

李樞은 r醫學入門」 의 저자이다 李拖의 호 

는 健짧아고 南豊A(江西省)이다. 생볼연대는 명 

확하지 않고 1575년에 의학업운 19권을 지었다. 

1871 년 r南豊縣志」 에 의 하면 李짧은 둠庫(각 

현에 있는 학교)출신이며 재주가 뛰어났다는 기 

록이 있다 그가 지은 醫學入門은 후학을에게 많 

은 영향을 마쳤다 그는 또한 의학을 위해서는 

易과 偶를 바탕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천 

의 r醫學入門」 은 종합의서로서 廣博의 『醫學

lE傳」 과 같은 종합의서에 속한다 특히 조선의 

의학자들이 다수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의술을 익 

혔으며 허준의 r東뽑寶짧」 도 r醫學入門」 에 

바탕을 하고 있다. 의학업무는 맹대까지 이저져 

오던 당시 의학연구경향을 비교적 간결하게 요약 

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의 中風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연, 우선 옥차 

에서 外感이라는 大項目아래에 風이라는 細部項

팀을 두고 있다 즉 風病을 外感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 

는 풍영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고 뇌혈관질환이 

중심이 된 中風중상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 

은 r醫學入門」 편제의 독특성에 기인한다고 여 

겨지는데, 여느 의서을처럼 증상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자 자신이 목차의 구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그 。1 전의 의서들에서는 볼 수 없 

는 편제를 하고 있기 때운에, 中風에 관한 논술 

이 首卷에 웅장하지도 않으며 따로 구별되어 있 

지도 않다 그는 먼저 風病에 대해서 고전적안 

기술을 하고 있다. 즉 風뻐가 百病之長 善行數變

中風에 관한문헌적 연구 

한 것에서부터 풍사의 침입경로를 經絡과 職뼈로 

각각 구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어디에 청업하느 

냐에 따라서 麻揮在狀, 홍痛m:狀, 심지어 皮l홉病 

까지도 일으킨다는 정 둥, 『黃帝內經J 과 晧홈 

代 의서을에서 볼 수 있는 中風에 관한 의론을 

기술하고 있다. 아마 風病과 中風효狀을 동시에 

취급하려는 저자의 의도로 보인다. 口眼뼈힘에 

대해서는 精氣와 耶氣의 援急、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고, 不能言語는 대체적인 명리를 心牌의 착용 

무로 설명하고 있는데 秉在의 짧ZIJ과 病因病機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不能言

을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인자에 대해 

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半身不途의 증상에 

대해서는 中風四大證의 하나인 偏拍라고 하였으 

며 風拜라고도 하였다 증상설명에 있어서는 

r千金要方」 의 증상설명방식을 대체적A로 따르 

고 있다 중상감벨에 관한 요정도 기술하고 있는 

데 , 우선 이천은 王屬의 힐中風과 類中風의 구분 

방식을 따르고 있다 바록 완전히 王題의 설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盧播의 『醫學.iI傳」 에서 

처럼 힐中風類中風의 구분방식을 우시하지는 않 

고 있다. 그리고 률中風을 감멸할 수 있는 증상 

을 口眼뼈힘와 播錫 두 증상~로 보고 있다. 즉 

類中風과 힐中風은 모두 그 중상이 비슷하지만 

口眼뼈힘와 播爛의 두 중상중 하나만 있더라도 

風뼈에 유념하여 치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천의 의론이 王題의 설과 다른 정은 王題는 내적 

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中j힘을 모두 類中風

A로 분류하고 있지만, 李健의 中風에 관한 견해 

는 비록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생긴 中風이라고 

하더라도 口眼뼈힘와 播錫 두 중상이 나타나연 

훌中風~로 보아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李짧은 또한 中風의 구분에 관한 독특한 견해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王廣와 금원대 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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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醫論을 종합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升演의 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朱ft演가 말하는 西北地方에서의 률中風을 李樞

은 中風의 四大證에 비추어 다시 나누어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고 東南方에서 발생하는 類中風에 

해당하는 中風3훈狀은 虛實을 다시 나누어 치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內陽흉病에 中風。l

겸하여 나타나거나, 혹은 내상에 中風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동으로 나누어 풍병을 。l

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천의 中風病因

에 대한 인식은 이전의 의가들의 中風에 대한 이 

론을 포괄하는 것A로 中風의 병인에 대한 다향 

한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어서 전대의 

의가들보다 한단계 진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6.3. 李中뽑의 中風의 原因과徒狀에 대한 

게 된다. 물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대 

한국의학계에서 中風으로 인식되는 증상과 개념 

들은 명대에 이마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李中햄의 『醫宗必讀」 의 中風 病因病機에 

대한 설명은 盧據이나 李樞의 설명처럼 치밀하지 

는 않지만, 증상을 나누고 각각의 病因病機說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中風에 대한 논의는 

이마 보편화되고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淸代의 中風의 病因과 在

狀에 대한認識 

7. 1. 『醫宗金鍵』 의 中風의 病因과 在狀

에 대한認識 

見解 『醫宗金鍵」 은 청 대에 정부의 주도아래 간행 

된 종합의서이다 吳議이 주편하였고 1742년에 
李中掉는 1588년에 출생하여 1655년에 작고 

간행되었다 이 책은 『黃帝內經」 에서부터 청대 
한 명대 말엽의 의가이다. 송대 및 금원대의가들 

의 영 향을 많이 받았으며 『黃帝內經」 과 『傷寒

論」 등의 고전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다 그가 

지은 『醫宗必、讀」 에 中風의 諸般 徒狀에 대해서 

病因病機와 치료법을 중상마다 설명하고 있다. 

李中휴가 설명한 증상들로는 口鷹, 不語, 手足不

隨, 엄 ff. 半身不途, 口眼D뼈힘, 小便不利, 遺PJ.

多食, 樣파覆盛, 身痛, 톱冒 등이다 그는 이들 

증상들에 대해 氣血陰陽과 五藏六府의 용어를 사 

용하여 病因病機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은 中

風의 前~~在狀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것은 金

元代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中風의 病因病機學說

은 명대말엽이 되면 이미 체계적£로 정리되게 

된 것을 의마한다. 그리고 在候群도 현대의 뇌혈 

관질환과 유사한 질환을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 

102 

의가들의 醫論과 治法處方을 모은 것으로 『傷寒

論」 을 중시하고 있다 中風의 病因과 在狀에 대 

한 설명은 기존의 中風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 

지 않다 단지 이전의 의서와 비교해볼 때 진보 

한 점은 在狀의 病因病機블 五藏을 중심으로 구 

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있다 점이다 그리 

고 中風에 포함된 증상을은 뇌혈관질환 중섬요로 

되어 있다. 

『醫宗金鍵」 에서는 中風의 예후판단을 맥상 

과 호흉으로 하고 있다 中風의 맥상은 송대이전 

의 문헌에 언급이 보이지만, 金元代에 와서야 바 

로소 부각되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것 이 『醫宗金鍵」 에 와서 中風의 예후를 판단하 

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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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王淸任의 中風의 原因과在狀에 대한 

見解

王淸任은 챙대의 의가로 1768년에 출생하여 

1831년에 작고하였다. 그는 인체의 장부조칙에 

상당한 관성을 갖고 있었는데 1797년에 시체를 

해부관찰하는 기회를 얻어 여러 구의 시체를 관 

찰하여 이듬해인 1830년에 이를 토대로 r醫林

改錯」 을 저솔하였다 여기에 기존 한의서에 쓰 

여있는 것과 다른 견해를 많이 섣고 았다 

王淸任은 대체적으로 기존 한의학이론에 대하 

여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예로 

중경의 r陽寒論」 과 吳X可의 溫授論이 옛 경전 

을 한 글자도 인용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탁견 

이 있다고 주장하연서 옛 경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노골척£로 드러낸 것이 그것이다 그는 

半身不逢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주창 

하였다 王淸任은 젊어서 中l힘을 치료할 때 여러 

의가을의 방볍을 모두 샤용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경험을 바탕무로 半身不逢에 대한 자신의 

40여년의 경험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中風에 대 

해 다푼 의가들이 사백여명이 되지만 中風에 대 

하여 깊이있게 다훈 의가는 몇 명에 불과하고 또 

한 中風의 근본척인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 

혀고 있는 의가는 한샤람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r靈f훌J 와 r素問J 과 r傷寒論」 은 원인을 모 

두 풍사로 보고 있A냐, 劉河間에 이르러서는 이 

전의 상서와 전연 다르며, 李東혈에 이르러서는 

또 劉河間과 다르고 朱升演에 이르러서는 또 다 

르고 王安道와 盧擺은 또 中風의 病因을 달리 보 

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 張景돔의 설이 비교척 

가치있다고 하였지만 그는 中風에 관혜 해박하지 

않은 탓에 病因病機와 證이 맞지 않고 處方에 있 

어서는 더욱 효과흘 없응을 지적하고 있다 中風

中風에 관한문헌적 연구 

의 원인에 風, 火, 氣, i헐病 퉁£로 다양하고 치 

법에 있어서도 애우 다양항을 지척하연서 llj 판적 

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王淸任 자신은 

中風의 치법중에셔 攻補暴施의 방법이 게중에 마 

음에 들어 시헝해 보았지만 이 방법도 그리 나은 
방법이 아니었음을 장기시키면서 역대의가들의 

中風理論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는 이정에 대하여 역대의 의가플이 中風증상을 

치료하지 옷한 것은 아니며, 단지 의서를 저솔하 

는데 있어서 공변되지 못하여 발생한 폐해라고 

지적하고 았다 

中風과 관련된 그의 주장 가운데 특야한 것~ 

로 半身不途의 원인에 관한 것이 있다. 그는 半

身不援의 원인이 r內經」 과 『傷寒論」 에서 말 

하는 風뼈도 아니며 금원대의 의가들이 말하는 

風‘火漫病이 아니라고 주창한다. 그는 외부풍사의 

영향A로 생긴 반신불수라연 반드시 發熱惡寒이 

냐 惡風. 乾띠훌멈 ff 등의 중상아 있어야 하는데 , 

이와 같은 전조증상 없이 바로 半身不邊의 중상 

만을 기솔하고 이것이 風뼈가 작용해서 생긴 것 

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고 

전의 기록을 반박하고 있다 王淸任은 半身不逢

의 근본적인 원인을 元氣의 부족£로 보고 있다. 

그가 말하는 元氣는 氣管內에 존재하는 것으로 

혈액을 유동시키는 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東뀔이 말하는 元氣냐 r黃帝內經」 에 언 

급되어 있는 元氣와는 다르다 만약 이 元氣가 

정상수치보다 내려가서 經絡이 공허해지연, 元氣

가 좌우 어느 한편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발생 

하는 것이 半身不途라고 하였다 王淸任의 반신 

불수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전통한의학의 입장에 

서 본다연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다. 이는 해부학 

적인 견해를 中風의 病因病繼융에 도엽한 것으로 

바록 현대의 中風뱅라관에서 채용하고 있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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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혈관의 작용과 반신불수의 기전을 연관시 데 짧絲子, 集葉, 票, 뺏劍豆, 類白옳nEn읍, 馬陸,

키고 있다 純, A參, 金層, 細辛, 五味子, 款~花, 昆布, 簡

Ill.한국문헌에서의 中風의 인 
Al 

1. 한국고대의 중풍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는 고조선시대부터 고려가 건국할 때 

까지을 말한다‘ 한국고대에 중풍을 어떻게 인식하 

고 치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다만 단군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의료 

는 샤먼적 요소와 체계적 의학지식이 공존하면서 

말전해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에 

보이는 “곡식·수명·칠영·형밸·선약 등을 주 

관하고,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들을 주관하여 

세상을 교화시 켰다 ”라는 구절을 통해 샤먼으로써 

의 桓雄의 모습이 엿보인다 한편, 곰과 호랑이의 

기도, 웅녀가 신만수 아래에서 사람이 될 것을 벤 

것 등은 주술적인 요소를 보인다 그러나 21 일 동 

얀 쑥과 마늘을 먹고 금기플 지켜 여성의 옴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서는 의학적 요소가 느껴진 

다 금기에 대한 내용은 의학에서 약물복용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쑥과 마늘은 중국의 약 

물학 고전인 『神農本草經」 에는 없고, 위진시대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名醫別綠」 부터 채용되 

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한국의학의 독자 

했, 薰쫓, 銀협, 白附子, 娘없, 海松子 등은 그 품 

질이 우수하다고 중국에서도 인식된 것들이다 。1

를 통해 당시 한국도 약물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 

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시기 중풍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을 것인 

가는 별로 알려주는 자료가 없다 다만 몇가지 점 

에서 실마리가 엿보인다 먼저, 百濟의 醫書인 

『百濟新集方」 에 『射後備急方」 이 인용되 어 있 

다는 점 이 다. 『射後備急、方」 은 품代 홉洪에 의 해 

쓰여진 책으로 당시까지 존재했던 급성영에 대한 

요법을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는 救후中惡死方, 

救쭈死F搬方, 救쭈客↑#死方, 治쭈中五F方, 治쭈 

風훔不得語方, 治風毒뼈弱輝滿上氣方 동 중풍과 

관련된 처망들이 다수들어 있다는 정에서 삼국의 

중풍치료에 많이 참조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으로 『三國史記」 職官志에 보면 孝昭王 元年

(692년)에 醫學을 두어 博士 2인이 학생에게 

『本草經」 『甲ζ經」 『素問經」 『鐵끊」 『R臨

」 『明堂經」 『難經」 등을 가르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서 醫學은 의학교육기관이 

다 이곳에서 교육된 서적들 가운데 『甲ζ經」

『素問經」 『織잊」 얘@經」 『明堂經」 등에는 

중풍의 발생원인과 영리, 치료볍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중풍명에 대한 치료는 체 

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 전통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국서적들에 보이는 삼국시대까지의 내용을 2. 고려시대의 중풍에 대한 인식 
살펴보면 한국산 약채가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한국에서 나온 약재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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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바탕£로 중국(庸宋), 인도, 아리비아 의학 

을 수용한 것을 그 특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나타나는 자주적 경향은 한국의학의 특 

정으로 자리잡게 된다 “獅藥”이라는 만어가 들어 

간 醫書가 다수 출간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경향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간행된 한국고유의 

의서는 『三和子獅藥方j , 『椰藥救急方j , 『獅藥

古方」 , 『東A經驗方」 , 『椰藥簡易方j , 『椰藥惠

民經驗方j 등으로 이들은 한결같이 椰藥이라는 

만어가 들어가 았다는 점에서 。l 책을의 특정과 

이 시기 의학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의 의학 내용을 담고 있는 의서로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椰藥救急方j 과 조선 

초기 세종 때 간행된 『椰藥集Jtt方j 에 나오는 고 

려시대 의서들의 기록이다 고려중기 몽고침입시 

기에 大藏都藍에서 간행된 『獅藥救急方j 의 下

卷에는 中風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해놓고 

있다 16) 

중풍으로 입이나 눈이 돌아간 것을 치료하는데는 

하늘타리뿌리를 짓짱어 즙을 취해서 보리가루를 넣 

고 잘 섞어 떡을 만든 다음 이것을 따뜻하게 구워 찜 

질하는데 바로 되면 그만두고 너무 많이 하지 않는 

다 

중풍으로 이를 악물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을 치료하는데는 백출 삽주 네낭을 술 세되에 넣고 

한되가 될 때까지 달여 한번에 모두 복용한다 

중풍으로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데 

는 위령선 으아리,일명 능소초을 곱게 갈아 꿀을 넣 

고 졸여 벽오동씨만하게 환을 만든 다음 이른 새볍에 

따뜻한 술로 60알을 복용하는데, 다리가 무거워 능 

히 걸을 수 없는 것도 치료한다. 당나라 상주에서 어 

떤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 없는 병을 십년 

1이 of래 번역문은 申榮a, 「椰藥救急方에 對한 m究」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31 ∼233을 옮긴 것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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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앓고 있다가 길가에앉아서 낫기를 구하고 있었 

는데, 신라의 한 스님이 보고 “이 병은 하나의 약이 

면 나을수있는데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없 

다‘”라고 말을 하면서 알려주어, 바로 산에 가서 약 

을 찾아서 보니 바로 으아리였는데 몇일간 약을 복용 

하고는 능히 걸을 수 있었다 차나 밀가루 음식을 금 

해야한다. 

사람이 허해서 부은 것이 몇년씩 되어 기가 위로 

떠서 부종처럼 얼굴은 붓는데 다리는 붓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은, 저엽 탁나무 잎 여닮낭을 물 한말 

에 넣고 여섯되가 될 때까지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 

리고, 여기에 쌀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소문에 이 

르기를 ”얼굴이 붓는 것도 풍병이다.”라고 했다. 

백호풍으로 붓고 아푼 것을 치료하는데는 삼년 된 

신 식초 세되에 잘게 썰은 파뿌리 한되를 넣고 달여 

한두번 끓어 오르면 꺼낸 다음 비단으로 싸서 환부를 

찜질한다. 식으면 따뜻한 것으로 바꿔서 하고 나으면 

그만두는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 백호풍이라 한 것은 

아푼 것이 백호가 깨무는 것 같기 때문이다. 

풍병으로 근육이 뒤틀리는 것을 치료하는데는 오 

래된 솜을 시루에 넣고 식초를 붓고 쩌서 뜨거워지면 

이것으로 환자의 다리를 싸매는데 식으면 바꿔서 하 

며 나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한다 

중풍으로 입과 얼굴이 돌아간 것을 치료하는 처방 

은 석회를 식초에 개서 붙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 

갔으면 왼쪽에 붙히고, 왼쪽으로 돌아 갔으면 오른쪽 

에 붙혀서 원래대로 되면 바로 씻어버린다. 효과가 

아주좋다 

풍병으로 근육이 뒤틀리고 풍기가 장으로 들어가 

창자도 뒤틀리는 것을 치료하는데는 솥 밑의 그을음 

을 술에 타서 복용하면 낫는다 

중풍으로 한쪽을 쓰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데는 

생 솔잎 여섯말에 소금 두되를 넣고 잘 섞은 다음 자 

루에 넣고 쩌서 뜨거워지면 환부를 찜질하는데, 식으 

면 뜨거운 것으로 바꿔서 다시 한다. 너무 뜨거워 데 

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루에 세네번 찜질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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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뼈藥救急方j 에서는 중풍에 

대한 원인이나 병리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고 단 

지 중장과 그에 대한 약불만 기록하고 있다. 이것 

은 위급한 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救

急方”으로써 특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빼藥救急方j 이 단순히 증상과 처방만을 기 

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중풍에 대한 인식 

을 찾아볼 수 없기에 아쉬움이 남지만, 조선초기 

에 쓰여진 의서로써 고려시대 의학의 모습을 반영 

하고 있는 『椰藥集成方」 은 이러한 아쉬움을 씻 

어내준다. 『椰藥集成方」 에 대해서는 다음절에 

서 논할 것이다 

3. 조선 초기 중풍에 대한 인식 

조선 초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말 

한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의료와 관련된 몇가지 

특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제도적으로 고 

려시대의 것을 답습하였으며 향약을 애용하는 자 

주적 정신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태조 2년에는 

각도에 醫學敎授官 1 인 파견 시 켜 『짧P藥惠民經 

驗方」 학습시키고, 敎授官에게 採藥丁夫들을 定

屬시켜 향약으로 구료케 하였고, 6년에는 濟生院

을 창설하고 『椰藥濟生集成方j 30권을 편집 반 

포하였고, 17년에는 r椰藥救急方j 을 重刊하였 

다 이것은 椰藥의 권장책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의료제도는, 중앙에 內藥房, 典醫藍, 惠民局,

東西大悲院, 濟生院, 種藥色, 醫學 등을 두었고, 

지방에는 醫學敎授官 1 인을 두고, 界首官마다 의 

원(醫院) 1개소를 두어 생도를 교수케 하였다. 그 

리고 각도에 醫學院을 설치 운영하였다 

태종시기를 천후하여 체계가 만들어진 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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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는 세종대왕 때에 이르러 그 꽃을 피우게 

되었다‘ 향약의 분포실태조사를 별여 편찬한 『世

宗實錄地理志、」 의 간행 , 『뼈藥採取月令」 의 발 

행, 『짧8藥集成方」 의 편집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의 학의 자주적 발전에 많은 공척 이 

있게 한 것 이 다. 『醫方類聚」 의 편찬(세종 27 

년)도 큰 의의가 있다 이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 

전해 온 한의방서들을 유추하여 완성한 것으로 

『향약정성방」 과 체채가 비슷하나 病門이 더 세 

분되어 있다. 이것은 망시의 한의학 지식을 접대 

성한 백과대사전이다 

이 시기 중풍에 대한 인식을 이 시기에 간행된 

몇가지 의서를 살펴보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 『빼義集成方』 

모두 8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r劉藥集成方j

에서는 제 1권에서부터 제4권까지를 風病門이라 

는 제목을 설정하여 風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 

루고 있다 제 1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中風失

音不語, 中風口際不開, 中風不得語, 中風口面n뼈 

힘, 風寒i헐便手足不途, 웠뚫癡風, 쭈中風, 風뻐, 風

洗↑忽, 風頭痛 등 내용으로 앞에서부터 쭈中風까지 

가 腦쭈中에 대한 내용플로 채워져 있고, 그 이후 

는 제 2권으로 이어져 外感風耶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제2권은 風夜, 風冷失聲, 風角런反 

張,風走注훌痛,熱毒風,破傷風,柔風,風癡,風 

網, 白虎風 등이다. 제2권은 外感風뻐와 破優風,

白虎風 등 같은 유사풍질환을 논한다. 제3권은 頭

面風,風頭避,中風半身不途,中風偏抽不途,歷節

風, 風虛多l'f' 眼腦風, 大題風熱秘海不通, 大風

淚, 大風餐眉뿔落, 大風顧, 烏顧, 白懶, 제4권은 

風隱修, 風J흉律, 風흙壘, 白癡風, 짧癡風, f훨傷j회‘’ 

風白願 등 유사중풍질환, 중풍중, 피부뱅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椰藥集成方」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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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中風을유사중풍과같이 섞어서 바라본관점 

을 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훌方類聚』 

모두 266권A로 되 어 있는 『醫方類聚」 에서 

는 風에 대한 내용을 권 13에서부터 권24까지 모 

두 12권에 걸쳐서 논하고 있다 인용된 서척들은 

『뚫民病源」 , r千金方」 , 『聖惠方」 , r和휩j指南 

」 , 『三因方」 , 『神巧萬全方」 , 『簡易方」 , 『直

指方」 , 『朱J3i;集驗方」 , 디뿜門事親」 , r醫方集成

」 , 『經驗良方」 , 『事林廣記」 , 『金置方」 ’ r千

金퇴令」 , r海上仙方」 , 『衛生十全方」 , 『衛生寶

鍵」 , 『細藥院方」 , 『得效方」 , 『擔察方」 , r居

家必用」 , r技뽑方」 , 『醫方大없」 등 다양하다. 

이 책에서는 서척별로 風에 대해 논의한 내용들을 

中風, 破傷風, 歷節風, 外感風, 魔風, 府風, 心風,

牌風, 師風, 賢風 등 제반 풍사를 다같이 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중풍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보다는 그 내용의 수록에 춧점이 맞 

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東醫寶鍵』 의 중풍에 대한 

인식 

r東醫寶鍵」 은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였던 

1596년 션조의 명령에 따라 편찬을 시작하여 

1610년 광해군 때 완성한 백과사전 성격의 종합 

의서이다 그 내용은 인체 내부에 대한 내용을 담 

고 있는 內景篇, 외부의 내용을 당고 있는 外形

篇, 질병에 대한 내용을 맘고 있는 雜病篇, 약울 

에 대한 내용을 당고 있는 錫滅篇, 침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鐵잣篇~효 구성되어 있다 중 

풍에 대한 내용은 雜病篇 제2권에 기록되어 있다 

中風때| 관한 문헌적 연구 

허준은 이 곳에서 자신의 중풍관을 피력하고 있 

다‘ 
먼저 r東醫寶鍵」 에서는 중풍은 마 리 알아 예 

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접게손가략과 가운 

데손가략의 감각이 둔해져서 말을 튿지 않거나 쓰 

지 못하게 되면 3년내에 반드시 중풍이 생기게 된 

다고 하였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로 살챈 사 

람에게 흔히 중풍이 생긴다는 점이다- 살챈 사람 

에게 중풍이 많이 생기는 것은 기운아 걷에는 실 

하고 속에는 부족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東醫寶鍵」 에서는 여러 가지로 호칭되는 l회‘ 

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頭風證· 머리에 흰바듬이 많이 생기는 것. 

毒風‘ 얼굴에 부스렴이 생기는 것이다 

刺風: 바늘로 찌르는 것같은 증상. 

潤風‘ 갑자기 념어지면서 소리를 치고 경련。1 

일어 오그라플거나 늘어지는 것. 

碩風‘ 아프거나 가려운 것을 알지 옷하는 것‘ 

醒風; 목에 얼룩반점이 생기는 것 

暗風; 머리가 도는 것 갇으면서 눈앞이 캄캄하 

여 아무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擾風‘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 

)Jf風; 코가 답답하고 눈이 실룩거리며 눈시울 

이 별경게 짓무르는 것 

偏風‘ 엽과 눈이 빼뚫어지는 것. 

節風· 팔다리 뼈마디가 끊어지는 것같고 손발 

톱이 빠지는 것‘ 

牌風. 구역질을 많이 하는 것 

酒風‘ 잘 걷지 못하는 것 

師風‘ 코가 메고 목델미가 아픈 것 

觸風; 잘자지 못하는 것 

氣風‘ 살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것. 

뽑風; 귀에서 매미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 

고 음부가 축축하며 가렵고 寒j뚫~호 뼈氣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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擁風‘. 한쪽을 쓰지 못하는 것 

癡風. 손발아 오그라들어 떠는 것 

몹風. 水土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병. 

虛風. 風‘寒i흙..£.로 가려운 것. 

陽風. 항운。l 빠져 나오면서 피를 쏟는 것. 

腦風;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한쪽 머리가 아은 

것. 

願風 큰소리를 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 

는 것-

塵風‘ 팔다리가 아픈 것 

骨風‘ 무릎이 망치모양처럼 붓는 것. 

隊風; 넓적다리가 차면서 빼가 아픈 것. 

心風‘ 건망증。l 있으면서 잘 놀라는 것 ‘ 

盛風‘ 말。l 잘 되지 않는 것 

體風· 팔묵과 어껏죽지가 시큰거리띤서 우리하 

게 아픈 것 

藏風· 밤에 식은땀이 많이 나는 것 

血風· 음낭。l 축축하고 가려운 것 

烏風 얼굴이 부어서 덩어려가 생기는 것 

皮風‘ 피부에 별정거나 환 반점이 생기거나 벼 

침이 생기는 것 

에L風‘ 온몽이 가려운 것 

體風. 옴에 睡毒이 생기는 것 

閒風 대변。l 굳어져서 잘 나가지 않는 것. 

軟風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것. 

綠風‘ 눈동자가 커지는 것 

좁風· 몹시 토하면서 좁톱이 되는 것 

虎風 양의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것-

大風: 한군데씨 물크러져 현데가 생기는 것 

“풍병은 흔히 열이 왕성해져서 생긴다”는 劉完素

의 주장과 “중풍은 밖에서 들어요는 풍사에 의해 

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기에 의하여 생 

긴다”는 李東혈의 주창응을 담고 있다. 王安道는 

“중풍의 원인을 옛사람들은 風이라고 주창하였는 

데, 劉河間은 火라고 하였고 李東뀔은 氣라고 하 

였고 朱升演는 폈。l라고 하여 도리어 中風을 허상 

으로 여겼다. 이것은 옛사람들의 말과 몹시 차이 

가 난다 나는 옛사람들과 이 세사람이 말한 것은 

어느 것이나 버릴 것이 없다고 본다 風。l 원인이 

된 것은 률中風이고 火가 원인이 된 것, 氣가 원 

인이 된 것, i뭘이 원인이 된 것 등은 類中風이지 

률中風은 아니다”고 하였다 허준은 왕안도의 말 

을 인용하여 흘中風과 類中風을 구분하고 있다. 

허준이 나열하고 있는 中風의 주된 증상은 갑 

자기 념어점, 강자기 벙어려가 됨, 정신혼미, 엽 

과 눈이 빼뜰어점, 손발의 마비, 인사불성, 말 더 

듬음, 가래가 몹시 끓음 등이다. 

또한중풍을偏拍, 風排, 風歸, j風連의 4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偏抽는 한쪽 옴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아것은 허사가 옴 한쪽에 첨범하여 속으 

로 깊이 들어가 영위에 머물러 있어서 영위가 약 

간 쇠약해져 진기가 없어지고 사기만 남아 있게 

되어 생긴다고 하였다. 둘째, 風排는 옴은 아프지 

않으면서 팔다리 전체를 잘 쓰지 옷하거나 한쪽 

딸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風露는 강자기 

정신이 아쩔해져 념어지고 혀가 뺏뺏하여 말을 하 

지 못하며 목구멍이 막혀서 혹혹흐느끼는소리가 

나는 것이다. 넷째, 風揮는 여러 가지 揮證과 같 

은 풍층으로 한쪽팔을 옷 쓰게되는 것이 運證。1

다 

허준은 중풍의 원안과 증상에 대해서도 상세하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풍의 증 

게 기록하고 있다 演은 淡을 낳고 담은 熱을 낳 상을 나열 설명한다 강자기 벙어려가 되는 것, 

고 열은 風을 낳는다는 朱升漢의 주장에서부터 정신봉매, 입과 눈이 빼똘어지는 것, 팔다리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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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옷하는 것, 힘줄이 오그라플거나 늘어지는 것, 논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治품과 用藥을 들어 古

담연。l 몹시 성한 것 등으로 증상은 복장다만하 今名醫 및 자기의 經驗例를 그 끝에 붙여서 초학 

다‘ 이 기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강자 자라도 病證에 따라 쉽게 方藥을 찾을 수 있도록 

기 뱅어려가 되는 것은 신이 허한 데다가 센 풍사 되어 있다. 

에 상하여 생긴다‘ 정신봉매는 정신이 상쾌하지 『醫門寶鍵」 에서는 8권 가운데 제 1권 첫머리 

옷한 것이 마치 머리에 무엇을 덮어 씌운 것과 같 

은 것이다 엽과 눈이 빼똘어지는 것은 풍사가 처 

음 챔뱀하여 침뱅한 쪽은 늘어지고 정기가 있는 

쪽은 오그라들었기 때문이다. 팔다리를 쓰지 옷하 

는 것을 癡癡이라 하는데 왼쪽을 못쓰는 것을 鍵

이라 하고 오른쪽을 못쓰는 것을 癡이라고 한다 

이것은모두기혈이 허하여 담화가돌아다니기 때 

문에 생긴 것이다 혈이 허하면 담화가 왼쪽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왼쪽을 옷쓰게 되고, 기가 허 

하띤 담화가 오른쪽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른 

쪽을 못쓰게 된다 힘줄이 오그라들거나 늘어지는 

것을 模짧。l 라고 하는데 대체로 사지에 생긴다. 

에 中風을 갖다놓고 있다 이것은 中風을 제일 앞 

에 놓은 『椰藥集成方」 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 

겠지만 中風病에 대한 치료의 사회적 띨요를 반영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챙6藥集成方」 , 

『醫方類聚」 , 『東醫寶짧」 등에서는 中風, 유사 

중풍, 외강성 풍사를 같이 논하고 있지만, 이 책 

에서는 졸도성질환에 국한시켜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中風의 총론적 내용을 기록하고 처 

방을 그 뒤에 붙이고 中船, 中鐵, 中血服, 中經絡,

左半身不逢, 右半身不途, 左右擁癡, 風中暴훔 등 

을 제목별로 증상과 처방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정 

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類中風에 대한 총론책 논 

의를 쓰고 그 뒤에 中氣, 食廠, 짧廠, 짧廠, 覆冒,

F廠 등 졸도성질환을 치료처방과 함께 기록하고, 

5. 조선 후기의 중풍에 대한 인식 酒폈者, 觸者, 傷精者, 中火者의 경우에 나타나 

허준의 『東醫寶鍵」 이 나온 이후 한국의 한의 

학은 『東醫寶짧」 에 의해 실제적£로 리드되게 

된다 『醫門寶짧」 , 『濟짧新編」 , 『方藥合編」

£로 대표되는 조선후기의 의서플은 대체로 『東

醫寶鍵」 을 모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 

하다 그런데 이들 『東醫寶鍵」 아류서적들은 체 

나름대로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1) 『醫門寶鍵』
。l 책은 경종 4년 (1724) 에 周命新이 편저한 

것을 고종 때의 내의 李命錫이 교정하여 1918년 

에 서울 睡東書館에서 짧活字로 간행한 것으로 8 

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病性을 중심으로 한 

各病門을 들고그病門에 해당되는病源과病因을 

는 揮證, 좁冒 등의 증상과 치료를 간결하게 기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눈에 띠는 것은 據防中風이 

라는 항이다. 이곳에서는 중풍의 전조증과 그 예 

방법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中風에 대 

한 치험예를 

다 

2) 『협覆斷훌』 

이 책은 정조 23년 Cl 799) 에 康命吉이 왕명을 

받들어 지은 것이다. 그 내용은 r東醫寶짧」 의 

처방들을 70餘目에 걸쳐 各덤의 아래에 먼저 B!k 

法을 들고, 다음에는 그 담에 해당되는 病證을 분 

류하여 各 病說의 아래에 주로 『동의보강」 에서 

상용된 처땅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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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동의보감」 의 호벤함으로 인해 생겨난 비 

실용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실용적 의서의 필요성 

에 부응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사료된다-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風을 권 1 제일 

앞부분에 위치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醫門寶

籃」 과 같다. 그런데 이책에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감별진단할 수 있는 중상의 요 

점을 기록하고 여기에 처방을 직접 연결짓고 있다 

는 점에서 중풍의 원인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감별진단하여 치료하는 쪽에 비중을 싣고 

있는 것이다 

3) 『方훌合훌』 

『方藥合編」 은 1884년 黃度淵이 지은 『醫方

活套」 를 그대로 옮기고 여기에 『指益本草」 를 

첨가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도 『東醫寶籃」 을 

근본무로 하고 있지만 그 실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불후의 명작이다 

이 책에서는 活套針線이라는 부분에서 『東醫

寶錯」 식의 門을 설정하고 여기에 간단히 감별진 

단할 수 있는 중상을 기록하고 몇 개의 처방을 부 

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醫門寶錯」 이나 

『濟聚新編」 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結論) 

앞에서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 보이는 中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 

은 몇가지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다 

1. 한대에 논의된 中風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 

를 맘는다 中風이 라는 증상은 현대에는 뇌 

혈관철환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당시는 체 

110 

표의 긴장을 제거하는 사기의 일종~로 인 

식하고 있다. 

2. 송대에 이르러 中風에 대한 논의는 일변하 

게 된다‘ 。l 시기에 논의된 내용은 團居代

의 의서들과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지만 

中風의 뱀주안에 포함되 어 있는 증상을 중 

半身不途, 口眼n뼈料 같은 뇌혈관질환이 중 

요한 증상요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團居代

에서 중시하였던 五藏中風에 관해서는 별 

도의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3. 금원시대의 中風에 관한 논의의 특정은 中

風의 원인을 외적인 것에 치중하던 이전의 

의학이론에서 탈피하여 내적인 것£로 전 

환하였다는데 있다 劉j河間은 中風의 원인 

이 火熱이라고 보았고, 李東혈은 元氣의 作

用, 朱ft漢는 펄찢에 의하여 증상이 나타난 

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朱升演는 여기에 

더하여 西北地方과 東南地方의 中風j훈狀의 

病因이 다르다고 하여 王安道가 률中風과 

類中風을 구분하는데 초석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l 당시 의가들의 中風에 관한 논술 

의 특징은 이전의 의서에 나타난 논술에 비 

해 월등히 자세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명청시기에 이르면 중풍에 대한 논을 임상 

을 중심으로 효과적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청대말엽의 王淸任

에 의한 반신불수이론은 역대한의학의 이 

론과는 다른 점 이 많다‘ 그러나 王淸任의 

醫論에 이어 中風의 새로운 명기를 개발한 

의가는 없어서 더 이상 깊이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5. 한국에서 중풍은 중요한 질병으로 다루어 

진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운헌을 통하여 

서도 검증된다 고려시대에 나온 『獅藥救

急方」 에 中風을 중요한 병무로 다루고 있 

고, 조선시대에 나온 의서들에서도 중풍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獅藥集成

方」 . ri齊聚新編」 , 『醫門寶鍵」 둥 의 

서들에서는 중풍을 앞쪽에서 다루고 있다. 

r東醫寶鍵」 에서도 雜病篇에서 질병에 대 

한 논의를 맘기 시착한 권2에서 다루고 있 

다 

中風에 굉한문헌적 연구 

1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緖論
	Ⅱ. 中國 古代文劇에서의 中風에 대한 認識
	Ⅲ. 한국문헌에서의 中風의 인식
	Ⅳ. 결론(結論)



